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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세계 경제 전망을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위크지는 세계 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의 전문적인 전망을 종합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히 그런 전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가장 큰 상선보다 2.6배나 큰 상선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한 파나마 운하가 2016년에 개통됩니다. 그런 확장 운하의 개통으로  대서양과 태평양과의 거래는  세계 경제 출력을 40%나 증가시키는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지한 텍사스주의 휴스톤 항은 이미 30층 건물 높이의 기중기를 시설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하의 확장으로 일자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16년에는 미국과 대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하계 올림픽이 브라질에서 개최되며, 중국의 5개년 계획의 시작이 되고, 영국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할 것인가 아니면 탈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태들이 가져다줄 경제의 유익 불이익을 정확하게 점칠 수는 없지만 이런 사태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세계 경제에 미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의 예측이 약간씩 다릅니다. 세계 은행은 3.3%, 블룸버그 조사는 3.4%, IMF는 3.6%,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는 3.8%의 경제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비즈니스 위크지는 2016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3.5%로 예측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인플레이숀을 조정한 수치입니다. 저는 낮게 잡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의회의 인준을 받은 이상 최소한 세계의 역사적 평균치인 3.5%는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유럽 연합과 일본이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하려는 움직입니다. 그들은 평가절하된 화폐의 덕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2015년 12월에 이자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금리를 올려야 할 정당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중순 경에  금리를 연준이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어서 2015년의 3분기 동안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성장률이 7%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성장률 하락은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립핀, 남 아프리카, 태국, 및 월남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2015년에 6.8% 이지만  2016년에 6.3%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불황을 맞이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단 성장이 완화될 뿐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 
